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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학교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학업적·심리적·사회적인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응의 기초 훈련 장소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

내며 지식을 습득하고 교사 및 또래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한다는 점에서 학교

생활적응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56, 65], 청소년의 학교생활적

응 정도는 미래의 적응적이고 성공적인 삶의 예측인자로 볼 수 있다[13, 24].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은 과거보다 쉽지 않다. 급변하는 사회와 교육환경의 변

화로 인해 더욱 복잡하고 많은 과업들이 청소년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내신이나 성적이 최우

선의 가치가 되고 있는 경쟁적인 교육 풍토로 인해 청소년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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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grasps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emperament,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by 

adolescents as well as investigates the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from relationships between 

temperament,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nsisted of 763 students in the 

second grade of five middle schools. Productive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data collected for this 

study using PASW statistics ver. 18.0 program; in addi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MOS ver. 18.0 program.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Paths appeared in different ways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of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under the impact of temperament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Investigation showed that harm avoidance temperamen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with a medium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Novelty 

seeking temperament and persistence temperament had a direct impact on the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however, it appeared to also indicate an indirect impact through a medium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ocial 

support seemed to indicate a direct impact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as well as an indirect impact 

through a medium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to help in the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using personal, environment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that proves the importanc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adol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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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라·이숙

전인교육보다는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의 개성과 

강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획일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

라 학교교육의 현실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정서·행동 문제를 보이는 학

교부적응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학생 중 45.8%가 학교부적응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2], 학교생활 부적응을 반

영하는 학교 중도 탈락 청소년들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

까지 60,568명이나 된다[48]. 그 중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학

업을 중단하게 되는 원인으로 학업, 대인관계, 학교규칙 등과 관

련된 학교생활부적응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학교생활에 적응하

지 못한 청소년들은 학교폭력, 학업중단, 집단 따돌림, 비행, 우

울감, 자살 등 다양한 정서문제 및 행동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6, 

17, 23, 64].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문제는 더 이

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

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2병’이라는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을 만

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학

교 2학년은 청소년 시기 중에서도 사춘기 특유의 증상이 최고조

에 이르는 가장 예민한 시기로서 불안정한 심리적 특성으로 인하

여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30]. 중학생이 되면

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교사나 교우와의 대인관계

가 중요해지는 등 생활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가므로, 이 시

기의 학교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예측변인을 찾아내기 위

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는데 크게 개인적 변인과 환

경적 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개인적 변인으로는 기질이 있다. 기질(temperament)은 환경

자극에 대한 정서반응에 관여하는 적응체계에서의 유전적 개인차

로,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의 특성이다[8]. 기질 차원은 본래 어느 

기질이 더 좋고 어느 기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가치중

립적인 것이지만, 선행연구들을 통해 실제로는 적응에 보다 유리

하거나 불리한 기질차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7, 

14, 25, 55, 63]. 또한, 기질은 청소년의 성격과 행동발달에 바

탕이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2], 최근 들어 기질과 청소년의 적

응 및 부적응 행동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4, 18, 35, 50]. 

기질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

야 이루어지고 있다. Lee [34]의 연구에서 학교부적응 중학생의 

경우 학교부적응에 인내력 기질은 부적 영향을, 자극추구 기질

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 남자 중학생의 경

우 위험회피 기질은 학교부적응에 부적 영향을, 자극추구 기질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여자 중학생의 경

우 인내력 기질은 학교부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Kim [27]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자극추구 기질은 학

교수업 부적응과 정적 상관이 있고, 위험회피 기질은 학교수업 부

적응과 정적상관을 학교규칙 부적응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여학생의 경우 자극추구 기질은 학교생활 부적응 하위요인 모두

와 정적 상관이 있고, 위험회피 기질은 교사관계 부적응, 교우관

계 부적응, 학교수업 부적응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Gang 등[1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극추구 기질적 측면이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Shin [62]의 연

구에서는 청소년의 자극추구 기질과 위험회피 기질이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질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야 이루어져 미흡한 경향이 있으며, 기질의 하

위 차원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각 연구마다 다르

게 나타나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청소년의 기질 특성 중 자극추구 기질, 위험회피 기질, 인내

력 기질을 중심으로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으로는 사회적 지

지가 있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다

양한 자원으로서 개인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인관계를 향상시키

는 사회적 행위 또는 태도를 의미하는데[51], 타인으로부터 받

는 사랑, 인정, 물질적 도움 등 대인관계를 통해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이라 할 수 있다[16]. 사회적 지

지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게 하

고[11, 58],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9, 

15, 53].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청소

년들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3, 39, 54, 56].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청소년의 기질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

나 기질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으로서 단시간에 바꾼다는 것

은 쉽지 않은 일이며, 사회적 지지는 시간이나 상황적 변수에 따

라 유동적인 특성이 있어 기질과 사회적 지지만으로 청소년의 학

교생활적응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기질과 사회

적 지지가 취약하다고 평가되는 모든 학생들이 부적응 문제를 보

이는 것은 아니며, 취약한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기능을 수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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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건강하게 발달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기질, 사회적 지지 이외의 

다른 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긍정심리학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학계동향에 따라 최근 강

조되고 있는 심리적 변인 중 하나가 ‘긍정심리자본(positive 

psychology capital)’이다. 긍정심리자본이란 자아개념을 긍정적

으로 이끄는 심리적 메커니즘으로[46], 개인은 긍정심리자본을 

활용하여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긍정적 결

과를 도출할 수 있다[42, 45]. 이는 긍정심리자본 수준이 높은 청

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주어진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

라보고, 위기에 처하거나 기회가 있을 때 심리적 자산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긍정심리자본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국내 연구는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Kim [29]의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중

학생의 경우 긍정심리자본과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정적상관이 있

다고 나타났고, Kim [28]의 연구에서도 긍정심리자본이 고등학

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Jang

과 Kim [1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심리자

본이 정적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역할을 한다고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긍정심리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 예측할 수 있다. 특히 경쟁과 학업성취 중심의 학교 환경 속

에서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에게[31] 긍정심리자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

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은 상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개

발 가능하므로[44], 청소년들의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켜준다면 

학교에서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활용하여 긍정적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의 기질적 취약성 요인과 사회적 취약성 요인에 따른 

부정적 결과물로서의 부적응 행동 사이에서 청소년 개인의 심리

적 요소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사실은[59] 개인의 심리적 요소가 

청소년의 적응에 매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4]. 주의집중성 기질, 가족지지, 자아탄력성,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주의집중성 기질 및 가족지

지가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아동의 문

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문제행동을 살펴

볼 때 기질적 요인과 개인 외적 변인만을 살펴보기보다 심리적 변

인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4]. 또한, 사회적 지지와 적

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연구들[52, 

60], 사회적 지지와 적응 간의 관계에서 희망이 매개역할을 한다

는 연구들[3, 38],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

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연구들[1, 40]이 보고되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행복 간의 관계에서 낙관성이 매

개역할을 한다는 연구들[20, 22]과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문제

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희망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

을 밝혀낸 연구[5] 등은 사회적 지지와 개인의 적응 간의 관계에

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들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기질,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학교생

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적 역할을 예측 가능

하게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을 부분

적으로 선정하여 학교생활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

분으로 긍정심리자본 하위요인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긍정심리자본은 자기효

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성으로 구성된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상

태를 하나의 심리자본으로 통합한 것으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

요인들이 하나의 상위개념으로 통합되었을 때 이들 간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긍정적인 수준이 높아지게 되어 더 기능적으로 작용

하게 된다[36, 41, 43]. 이에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성을 

통합한 상위개념으로서의 긍정심리자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

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개인적 변인, 환경적 변인, 심리적 

변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학교생활적

응에 관련된 변인을 탐색하고,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이해하여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지금까지 개인적 변인인 기질, 환경적 변인인 사회적 지지, 심

리적 변인인 긍정심리자본을 함께 고려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

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국내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다차원적인 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청소년의 학

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

이라 생각된다. 또한 기질적·환경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청

소년을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심리적 매개변인으로서 긍

정심리자본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학교

사회복지사업과 학교 상담 분야에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향상

을 위한 교육적 개입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효과적인 접

근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청소년의 긍

정심리자본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하여 청소년들의 심리적 역량을 

키우고 긍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질과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및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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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

리자본이 매개변수로서 작용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

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모형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기질, 사회적 지지 및 긍정심리자본은 청소년의 학교생

활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중학교 5곳을 유의표집하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8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학

생 시기는 신체적·인지적·정서적·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61], 사춘기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

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중학교 

2학년은 사춘기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자아정체성이 형성되

는 시기로서 심리적·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해당한

다. 이 시기의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37] 성인기의 사회적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10]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되어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8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 840

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하거나 기입항목이 누락된 자료를 제

외하여 총 763부의 자료가 최종분석 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기질

청소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독일형 JTCI 12-18 [57]

을 국내에서 Min 등[47]이 표준화한 기질 및 성격검사-청소년용

(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JTCI)을 사용하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763)

Variable n (%)

Gender

  Male  320 (41.9)

  Female  443 (58.1)

Education of father

  Under high school  198 (26.0)

  University  442 (57.9)

  Graduate school  72 (9.4)

  No response  51 (6.7)

Education of mother

  Under high school  248 (32.5)

  University  422 (55.3)

  Graduate school  46 (6.0)

  No response  47 (6.2)

Economic condition

  Low  39 (5.1)

  Average  486 (63.7)

  High  236 (30.9)

  No response  2 (.3)

Academic achievement

  Low  236 (30.9)

  Average  209 (27.4)

  High  315 (41.3)

  No response  3 (.4)

Figure 1. Hypothesis model of the impact schoo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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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기질 및 성격검사 중 자극추구, 위험회피, 인내력 3가지 기

질 차원을 사용하였다. 자극추구(novelty seeking, NS)는 새로운 

자극이나 잠재적 보상 단서에 끌리면서 행동이 활성화되는 유전

적 경향성을 의미하고, 위험회피(harm avoidance, HA)는 위험

하거나 혐오스러운 자극을 접할 때 행동이 억제되고 위축되는 유

전적 경향성을 의미하며, 인내력(persistence, P)은 지속적인 강

화가 없더라도 한번 보상된 행동을 일정한 시간 동안 꾸준히 지

속하려는 유전적 경향성을 의미한다[47].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

질 척도는 자극추구(NS) 14문항, 위험회피(HA) 13문항, 인내력

(P) 8문항으로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4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그렇지 않다(0점)’에서 

‘그렇다(3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는 자극추구 .71, 위험회피 .84, 인내력 .63으로 나

타났다. 

2) 사회적 지지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Han과 Yoo 

[16]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 척도는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의 3가지 하위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8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을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

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사회적 지지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는 .93이며, 친구지지 .92, 가족지지 .93, 교사지

지 .90으로 나타났다.

3) 긍정심리자본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을 측정하기 위하여 Luthans 등[43]이 

개발한 긍정심리자본 척도(psychological capital questionnaire, 

PCQ)를 Jeong [21]이 번안 및 수정한 청소년용 척도를 사용하였

다. 긍정심리자본 척도는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 낙관성의 4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은 일(과제)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희망(hope)은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의지 및 목표달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의미한

다. 복원력(resilience)은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에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낙관성

(optimism)은 현실적인 전망을 유지하면서 갖는 긍정적 태도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별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5점 Likert 척도로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

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

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긍정심리자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는 .92이며, 자기효능감 .86, 희망 .84, 복원력 .74, 

낙관성 .67로 나타났다.

4) 학교생활적응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Yu [66]의 척도

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교사

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하위요인 각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부정

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

다고 볼 수 있다. 전체 학교생활적응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

는 .91이며, 교사관계 .80, 교우관계 .83, 수업태도 .78, 학교규

칙 .70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Table 2. Correlation of Main Variables

Variable 1 2 3 4 5 6

1. Novelty seeking 1

2. Harm avoidance .13** 1

3. Persistence -.40*** -.19*** 1

4. Social support -.17*** -.20*** .34*** 1

5.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24*** -.28*** .37*** .41*** 1

6. School adjustment -.27*** -.25*** .45*** .59*** .54** 1

**p<.01, ***p<.001.



254 | Vol.55, No.3, June 2017: 249-261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최아라·이숙

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로부터 연구계획서, 연구흐름

도,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설문지 등을 제출한 후 승

인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1040198-154557-HR-064-02).

본 조사를 수행하기 앞서 G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2학년 20명

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설문 문항을 일부 수정

하고 보완하였다. IRB 연구조사원칙에 따라 조사 전 학교를 방문

하여 교장과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취지와 조사방법에 대해 설명

하였고, 중학생과 학생 부모님에게 동의서를 배포한 후 동의를 한 

학생에 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교사 지도하에 청소

년이 직접 작성한 후 회수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6년 3월 2일부터 3월 14일까지 G시의 5

개 중학교 2학년 88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880부

의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 840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하거

나 기입항목이 누락된 자료 77부를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총 763

명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PASW 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과 AMOS ver. 18.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변수 간

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

다. 측정모델과 구조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적

합도 지수들을 살펴보았고,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정방

식을 활용하였다[26].

Table 3. Path Estimate of Latent Variable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b SE CR p SMC AVE CR
School adjustment Relationship of teacher .73 .06 19.03 <.001 .54 .761 .927

Relationship of friend .69 .07 17.80 <.001 .48

Class attitude .82 .07 20.22 <.001 .67

School regulation .72 - - - .52

Novelty seeking NS2 .67 .08 11.32 <.001 .44 .681 .865

NS3 .60 .10 11.14 <.001 .37

NS4 .66 - - - .44

Harm avoidance HA1 .66 .09 13.91 <.001 .44 .740 .892

HA2 .90 .14 13.22 <.001 .80

HA3 .59 - - - .34

Social support Friend support .72 .09 13.55 <.001 .52 .571 .798

Family support .66 .10 13.00 <.001 .43

Teacher support .57 - - - .32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efficacy .85 .07 19.94 <.001 .72 .817 .947

Hope .88 .07 20.46 <.001 .78

Resilience .80 .06 19.03 <.001 .64

Optimism .67 - - - .44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CR, construct reliablility.

Table 4. Fit Indices in the Measurement Model

Variable c2 df RMR GFI TLI CFI RMSEA

Index 530.982 107   .023   .921   .905   .925   .072

Acceptance standard - - <.05 >.90 >.90 >.90 <.08

RMR, root mean square residual; GFI, goodness of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Vol.55, No.3, June 2017: 249-261 | 255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청소년의 기질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

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 간의 관계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추구 기질은 

긍정심리자본과 부적상관을, 학교생활적응과 부적상관을 나타냈

다. 위험회피 기질은 긍정심리자본과 부적상관을, 학교생활적응

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인내력 기질은 긍정심리자본과 정적상

관을, 학교생활적응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긍정심리자본과 사

회적 지지는 긍정심리자본과 정적상관을, 학교생활적응과 정적상

관을 나타냈다. 긍정심리자본은 학교생활적응과 정적상관을 나타

냈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절대값 .13-.59을 보이고 있

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측정모형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는 구조모형의 분석을 통해 변수 간

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 연구모형에 포함된 개념들이 적절하

게 측정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49]. 모형의 관

측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해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절대적합지수

에 해당하는 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goodness of 

fit index (GFI),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RMSEA)과 증분적합지수에 해당하는 comparative fit index 

(CFI), Tucker-Lewis index (TLI)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들이 양

호하게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3. 구조모형 분석

1)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

연구모형 하의 모든 이론변수들이 측정모델을 통해 통계적으

로 정확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모형 분

석에서는 설정한 연구모형의 잠재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

펴보았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는 Table 5

에 제시하였다.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

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모형이 비교적 연구 자료를 적절하게 설

명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판단되었다.

Table 5. Fit Indices in the Structure Model

Variable c2 df RMR GFI TLI CFI RMSEA

Index 554.790 119   .021   .921   .907   .927   .069

Acceptance standard - - <.05 >.90 >.90 >.90 <.08

RMR, root mean square residual; GFI, goodness of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Table 6. Structure Model’s Analyzed Result

Path b SE CR SMC (R2)

Novelty seeking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3** .06 -2.65 .36

Harm avoidance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0** .05 -2.67

Persistence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1** .05  2.45

Social support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44*** .05  7.30

Novelty seeking → school adjustment -.09* .05 -2.00 .57

Harm avoidance → school adjustment -.06 .04 -1.87

Persistence → school adjustment  .18*** .04  4.69

Social support → school adjustment  .35*** .05  7.16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school adjustment .32*** .04  7.30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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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모형의 분석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는 잠재변수 간에 총 9개의 경로가 설

정되었고, 이에 대한 경로분석의 결과를 Table 6, Figure 2에 제

시하였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구조모형 분석 결

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위험회피 기질 경로 이외의 모든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유의성을 검증하

기 위한 목적으로 최종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b)를 통하여 

효과분해를 하였고,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에 제

시하였다.

Table 7을 통해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직 ·간접 효과 및 총효

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극추구 기질은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직접효과(b=-

.09, p＜.05),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변수로 한 간접효과(b=-.04, 

p＜.05), 총효과(b=-.13, p＜.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서 자극추구 기질이 긍정심리자본에 

의하여 부분매개 되며, 이는 자극추구 기질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Table 7. Direct, Indirect, Total Effects of Model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Novelty seeking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3** -  -.13*

Harm avoidance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0** -   -.10*

Persistence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11** -   .11*

Social support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44*** -   .44**

Novelty seeking → school adjustment    -.09*    -.04*   -.13**

Harm avoidance → school adjustment    -.06    -.03*   -.09**

Persistence → school adjustment    .18***     .04*   .22**

Social support → school adjustment    .35***    .14**   .49**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school adjustment    .32*** -   .32**

*p<.05, **p<.01, ***p<.001.

Figure 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school adjustment.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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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위험회피 기질은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직접효과는 유의

하지 않았고,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변수로 한 간접효과(b=-.03, 

p＜.05)와 총효과(b=-.09,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위험회피 기질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수

인 긍정심리자본이 투입될 때 위험회피 기질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지므로 긍정심리자본이 

위험회피 기질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완전매개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위험회피 기질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심리자본에 의한 간접적인 

매개효과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인내력 기질은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직접효과(b=.18, 

p＜.001),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변수로 한 간접효과(b=.04, p

＜.05), 총효과(b=.22, p＜.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서 인내력 기질이 긍정심리자본에 의하

여 부분매개 되며, 이는 인내력 기질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변수로 하여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넷째,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직접효과(b=.35, 

p＜.001),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변수로 한 간접효과(b=.14, p

＜.01), 총효과(b=.49, p＜.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서 사회적 지지가 긍정심리자본에 의하

여 부분매개되며, 이는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변수로 하여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섯째, 긍정심리자본은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직접효과

(b=.32, p＜.001)와 총효과(b=.32, p＜.01)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극추구 기질, 인내력 기질 및 사

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

자본은 부분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위험회피 기

질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은 

완전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기질,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 간

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 청소년의 기질,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

활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질은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추구 기질, 인내력 기질

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심리자본은 부

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먼저 자극추구 기질, 인내력 기질은 청소

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우리나라 교육현실은 학업위주의 일방적 지식전달 또는 규칙

에 맞는 행동준수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청소년들과 인내력이 낮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기질

적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그

들이 가진 자유분방함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실용성과 같은 

강점과 개성을 활용할 수 있는 교과과정 도입 및 수업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준다면 학교생활적응

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인다. 또한,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충동성 조절 프로그램 및 주의집중력 프로그램을 

통해 자극추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생활적

응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 인내력이 낮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기

부여 프로그램 및 내인성을 키울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

여 끈기를 가지고 성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생

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극추구 기질과 인내

력 기질은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추구 성향이 

높거나 인내력 성향이 낮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가치에 대

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자신의 심리적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켜준다면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위험회피 기질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청소

년들은 수동적이고, 사회적 상황에서 쉽게 수줍어하는 경향이 있

어 교사관계나 또래관계에서 위축되어 학교생활적응에 부적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안전

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지시를 잘 따르고 학교규칙을 잘 지키

는 등 학교생활에서의 일탈을 방지할 수도 있어 직접적인 부적 영

향력을 상쇄시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

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까지 포괄적으

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험회피 기질은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완전매

개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회피 성향이 높은 청소년들

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긍정심리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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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험회

피 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신감이 없고 쉽게 위축되어 부정적

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심리적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긍정

심리자본을 개발하고 향상시켜주는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자신감

을 가지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질은 유전적 경향성으로 안정적인 특성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질에 

대한 직접적 개입보다 매개 변인인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개입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더욱 빠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따라서 기질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긍정심리자본 

향상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며, 각각의 기질적 특성에 적합한 다

양한 긍정심리자본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청소년의 기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개개

인이 갖는 기질적 특성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적 관

점의 변화 및 기질적 특성에 적합한 지도방법을 모색하는 것 역시 

중요하리라고 본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며,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친구, 교사의 관

심과 지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과 가족, 친구, 교사와의 관계를 향

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과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한 

복지적 학교환경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준다. 사회적 지지는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사회적 지지원

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나 사회적 환경조성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

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

본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변 

관계망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은 긍정

심리자본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긍정심리자본의 특성을 바

탕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청

소년의 긍정심리자본과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

족, 친구, 교사의 긍정적인 관심과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

다. 한편, 사회적 지지가 취약한 청소년의 경우 긍정심리자본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청소년들을 대

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상담을 제

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위험회피 기질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은 완전매개를, 자극추구 기질, 인내력 기질, 사회

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은 부분매

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질, 사회적 지지 및 청소년의 학

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

이 밝혀졌다. 이는 기질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심리적 요소가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Selman 등[5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인 기질, 환경적 요인

인 사회적 지지 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인 긍정심리자본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며, 이로써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긍정심리자본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과 

급우들과의 경쟁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경험하는 우

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가치 및 심리적 역량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긍정심리자본은 더욱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학

교생활적응 문제를 개인적 요인이나 외부 환경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을 변화시킴으로써 청소년의 학교

생활적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겠다. 또한 긍정심리자본

은 상태적인 속성을 지녀 학습이나 훈련에 의해 개발 가능하므로

[44]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시급하며,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내적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강점 찾기 프로

그램이나 긍정심리를 활용한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기질, 사회적 지지, 긍정심리자본, 학교생활적응과 같은 

변인들 간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요인적 접근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측면, 환경적 측면, 심리적 측면 등 어느 한 가지 측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들

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여 요

인들 간의 통합 현상을 끌어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발휘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함으

로써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G시에 소재한 

5개 중학교 2학년 재학생 일부로 한정되어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지역을 확대하고, 

연령의 범위를 다양화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

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 작성으로만 연구가 진행

되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면접이나 부모 및 교사와 같은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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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등을 병행하여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수집하는 것

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는데 일반 청소년 이외에도 다

문화 가정 청소년이나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

다고 생각되며,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

하여 학교를 중도 탈락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

진다면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실제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추후연구에서는 학년, 성

별, 가정경제수준, 학업성취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

향력을 함께 고려한다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첫째, 개인적 요인인 기질, 환경

적 요인인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요인인 긍정심리자본이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밝

힘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요인적 자료

를 제공함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교육 분야에서 청소년 

시기의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중요성을 밝힘으로써 긍정심리자본 

연구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긍정심리자본과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

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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